
LG, 회사채 A+에 기업어음 A2+
한국신용평가 , 화학·전자계열 안정성 높아 … 현금흐름도 무난히 균형

한국신용평가가 3월19일 ㈜LG 회사채 신용등급을 <A+(안정적)>로, 기업어음 신용등급을 <A2+>로 각각

평가했다.

한국신용평가는 ㈜LG가 LG화학, LG전자, LG-Caltex정유 등 영업 및 재무적 안정성이 뛰어난 화학·전자계

열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어 투자 자산의 가치가 매우 높으며, 이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원리금 지급능력을 보

일 것으로 분석했다.

아울러 실적이 부실한 통신계열 자회사의 편입으로 인해 투자 부담이 있으나 자회사 배당수입 증대와 임대

사업부문의 양호한 수익성을 통해 2004년 이후 현금흐름이 균형 상태에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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